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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대학으로 찾아가는 복지현장 … 

예비사회복지사 실무교육 확대

- 대구경북지역센터, ‘찾아가는 교육’ 확대… 올해 5개 대학 9개 학과 참여 -

- 실제 복지현장에서 쓰는 ‘희망이음’, 취업 전 대학에서 직접 실습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 대구경북지역센터는 예비사회복지

사를 대상으로 지역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

망이음) 현장 실습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예비사회복지사인 대학생들이 취업 전 사회복지 현장

에서 실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정보화 실무역

량을 높이고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지역센터는 올해 상반기 영남대학교와 계명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이음 실습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지역 대

학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9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현장 실습교

육’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9월 대구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학과를 시작으로 대구대학교 사회복

지학과·아동가정복지학과,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구가톨릭대학

교 사회복지학과,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복지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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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대학별 수요에 따라 사례관리와 ERP·인사·회계 등 사회

복지시설의 주요 업무 과정으로 구성한다. 특히 단순한 시스템 설명

을 넘어 학생들이 희망이음을 직접 사용하며 실제 업무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육에 참여한 대구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학과 학생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게 될 시스템을 직접 실습할 수 있는 좋은 기

회였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역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학에서 배우는 사회복지 

이론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보시스템 실무 간의 간극을 줄이고,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예비사회복지사에게는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보시스템 활용 역량도 중요하다”며 “취업 전 

현장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대구경북지역센터가대구대학교전산실습실에서청소년상담복지학과학생들을

대상으로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실습교육을진행하고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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